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
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김형배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34년

면담자 홍난희 소 속 시민기록단 검독자

면담장소
자택 (인천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40번길 32-24(학익동)

면담지원 표기자

면담 일시 2025년  8월  13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35분 50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3309

구술 개요

동양화학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기에 동네주민을 우선으로 취업 할 수 있게 해줘서 삶

의 터전이 되어 아드님 두 분이 재직 할 수 있어서 매우 고마운 마을을 갖고 있으며 

고 이회림 회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인천의 옛 모습과 본인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 하시며 고생하셨던 옛 모습을 떠올리시며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주요 색인어

동양화학, 노적산, 월급날, 성함, 송림동, 동네, 제대, 군대, 아버님, 마누라, 이사, 

잡부, 아들, 발전소, 고생, 아드님, 식구, 철길, 석회석, 환갑잔치, 송암미술관, 헤라

우스, 가대기, 풀장, 호미마을, 미군부대,합동제테, 천일목재, 해안실업, 대경목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10∼

00:01:07- 일시 및 연구진 소개 

2. 개인신상 01:09 

~01:28-김형배 충청남도 태안군 도내리에서 출생 1934년생  

3.구술참여동기 01:29 

~01:28-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참여

4.인천으로 이주와 젊은 시절 

02:23 

~15:25

- 1958.7.7.일 제대하고 인천으로 상경하여 먼저 상경한 안내와 

신혼 초를 어렵게 시작하여 살아온 이야기.

- 호미마을 이전의 노적산으로 불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미군의 원조 받아 50세대 난민주택을 짓고 터를 잡고 살게 됨. 

5.동양화학과 인근 도시 풍경 및 생활사 15:25 



-동양화학의 원재료를 운반하는 수인선에 관한 이야기

-동양화학에서 먼지가 많이 날아와도 삶의 터전으로 동양화학에 

재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로 균

형을 유지하며 생활함.

-미군의 유류창고에 기름을 도둑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학익동 인근이 모두 논이고 밭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51:45

6.동양화학과 연을 맺다. 

51:46~

1:08:27

-2남 3녀 중 두 아드님이 옛)동양제철화학의 근무하였고 막내   

아드님은 군산공장에 현재 재직 중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옛)동양제철화학은 주민의 생활 터전 이였으며 급여가 제 날짜에 

꼭 나오기에 상가에서 믿고 외상을 줄 수 있는 신뢰 있는 회사 

였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동네 주민과 함께 발전한다는 

의식을 갖고 계셨던 고 이회림회장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지며 고생하셨던 김형배님의 인생을 회상 함. 

7.동양화학인천공장 철거와 학익동 변화에 대한 소회

1:08:28~

01:35:41

-일자를 제공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아와도 참고 견디며 개발의지를 보여준 OCI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동네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보상 받고 이사를 가야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 현실성 있는 보상 

필요하다고 주장 합니다.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1. 큰아드님과 막내 아드님 두 분 모두 옛)동양제철화학에 근무했고 막내 아드님은 

현재 군산에 재직 중이라고 함.

2. 배우자는 옛)동양제철화학의 하청 업체에서 1년간 잡부로 근무하셨다고 함.

3. 구술자가 청각 기능이 낮아져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큼.




